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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주간 브리핑

결혼발표장윤정, 내달 4일트로트쇼

뀫4월30일 중량감 넘치는 가수들이 올해 데뷔를 기념하는
대형 무대를 마련하는 가운데 그룹 봄여름가을겨울도 이
날 데뷔 25주년을 맞아 스페셜 앨범 ‘그르르릉’(GRRRN
G!) 음원을 내놓는다. 보컬 김종진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관련 재킷 이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1988∼2013’이란
숫자와 함께 날카로운 호랑이의 눈빛이 담긴 앨범은 올해
로 데뷔 50주년을 맞은 그룹 롤링스톤즈의 앨범 ‘GRRR!’
를 오마주한 것이다. 이번 앨범에는 신곡 ‘고장난 시계’를
포함해 모두 46곡을 3장의 CD에 담는다. 봄여름가을겨울
은 이어 5월11일과 12일 서울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데
뷔 25주년 기념 콘서트도 펼친다.

뀫5월2일 제3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오후 7시 부산 영
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막한다. ‘짧은 단편, 그러나
긴 역사’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30회를 맞은 부산국제단편
영화제에서는 경쟁 부문 67편, 초청 부문 77편 등 모두
144편이 소개된다. 개막작은 중국의 장 시츄안 감독의 ‘노
동자의 사랑’과 잉량 감독의 ‘위문’이다. 영화제는 5월6일
까지 해운대 영화의전당과 롯데백화점 광복점 문화홀에
서 진행된다.

뀫5월4일 ‘트로트 잔치’의 날이다. 최근 KBS 도경완 아나
운서와 ‘깜짝’ 결혼 발표로 팬들을 놀라게 한 가수 장윤정
이 소속사 식구들과 함께 콘서트를 연다. 장윤정은 이날
오후 6시 경기도 수원 조원동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인우 패밀리쇼’에 출연한다. 이날 콘서트에는 장윤정을
비롯해 박현빈, 강진, 윙크, 양지원 등이 총출동해 120분
동안의 ‘트로트 대축제’를 공개한다. 또 설운도가 데뷔
30주년을 맞아 오후 3시·7시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첫
단독콘서트를 연다. ‘효녀 가수’ 현숙도 23일에 이어 이날
오후 6시 쉐라톤 워커힐 그랜드에서 ‘효 사랑 나눔 디너
콘서트’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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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왕조용필·섹시아이콘이효리·최장수 아이돌그룹신화·음원지존포미닛…

5월 가요계 ‘스타워즈’
대형가수 잇단 컴백…그야말로 전쟁
포미닛-시크릿-티아라 동기간 대결
신화-2PM 신구 아이돌 승부 볼거리
로이킴 등 슈스케출신 데뷔전도 기대

신인가수들은 “5월 피하라” 경계령

내로라 하는 가수들이 5월 잇따라 컴백함에 따라 가요계는 이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한층 더 풍성해질 전망이다. 이효리와 조용필 그리고 이미 컴백한 싸이를 비롯해 포미닛, 씨크릿 등 아이돌 그룹들이 펼칠 선의
의 경쟁이 기대를 모은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스포츠동아DB

조용필 이효리 신화 2PM 시크릿 포미닛
샤이니 B1A4 주니엘 티아라엔포 김보경
헬로비너스 제국의아이들 유비트 임정희
애프터스쿨 씨스타 비스트 아이비 에프엑
스 엠블랙 린 로이킴 딕펑스 홍대광….

4월 말부터 5월까지 컴백하거나 컴백을
검토 중인 가수들의 명단이다. 올해 데뷔
45주년을 맞은 ‘가왕’부터 최고의 섹시 여
가수, 최장수 아이돌 그룹, 걸그룹계 음원
강자, 케이팝의 신성 등 수식어도 찬란한
가수들이다. 5월 음반 출시를 준비했던 신
인급 가수들은 그야말로 ‘명함도 못 내밀’
상황이다. 이쯤 되면 5월에 벌어질 컴백 전

쟁이 얼마나 치열할지 충분히 짐작된다.

뀫대형가수들 연이은 신곡에 음원시장 ‘요동’
지명도가 꽤 있는 가수들도 컴백하는 숫

자가 워낙 많다보니, 1회에 10∼13팀 가량
출연하는 지상파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
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관
계자들은 매일같이 프로그램 제작진을 찾
아가 5월 출연자 상황을 살피고 있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은 음원
차트. 음원시장에서 순위 다툼은 더없이 치
열해질 전망이다. 작년 초강세를 보였던 이
하이나 싸이 신곡도 1위를 오래 지키지 못
하는 상황에서, 평소 음원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가수들도 대거 컴백하면서 순위
는 수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순부터 실제로 싸이 ‘젠틀맨’을
시작으로, 조용필 ‘바운스’와 ‘헬로’, 로이
킴 ‘봄봄봄’, 악동뮤지션 ‘아이 러브 유’, 샤
이니 ‘와이 소 시리어스?’ 등 대형 가수의
신곡이 나올 때마다 1위가 바뀌면서 음악
차트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현상은 5월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신인급 가수들의 음반 제작자들은

음원 출시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음원 유통
사를 찾았다가 “5월은 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6월 이후로 미루고 있다. 여성 솔로가
수 데뷔를 준비 중인 한 제작자는 “4월 데
뷔 음반을 계획했다가 유통사의 권유에 일
단 6월로 미뤘지만 유통사는 그때 가서 다
시 상황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
야말로 전쟁 같다”고 말했다.

뀫동기간 대결·신구 짐승돌 대결·여왕의 컴백등 볼거리 ‘풍성’
봄을 맞은 가요계는 가수 입장에서 피 말

리는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전장. 하지만 가요
팬들에겐 즐거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포미닛·시크릿·티아라 세 데뷔 동
기들,신화와 2PM등신구아이돌,비스트와
엠블랙의 ‘짐승돌’ 대결 등 재미있는 요소가
많다. 이들 중 포미닛과 시크릿, 티아라는
자신들만의 특화한 콘셉트를 내세워 2∼
3일 차이로 컴백해 치열한 자존심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네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한 포미닛은 타이틀곡 ‘이름이 뭐예
요?’에서 처음으로 용감한 형제와 호흡을
맞췄다. 29일 신곡 ‘전원일기’를 발표하는
티아라엔포는, 티아라가 처음 선보이는 유
닛이라 관심이 높다. 30일 네 번째 미니앨
범을 발표하는 시크릿은 ‘샤이보이’ ‘별빛
달빛’를 잇는 ‘유후’를 앞세워 발랄한 모습
을 보여줄 예정이다.

5월 중순 5집을 발표하는 이효리의 컴백
은 가요계 최대의 관심사다. 3년 만의 새 앨
범이고, ‘소셜테이너’로 활동하면서 달라진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음악에 반영될지 궁
금증이 크다. 더욱이 싸이, 조용필 등 신곡
에 관한 관심이 높았던 가수들이 크게 히트
를 기록하면서 이효리를 바라보는 가요계
의 시선도 더욱 뜨거운 상황이다.

이 밖에 로이킴 홍대광 딕펑스 유승우 등
작년 엠넷 ‘슈퍼스타K4’ 출신들이 각각 데
뷔 음반을 내고 프로무대에서 벌일 생존경
쟁도 볼거리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ON AIR 채널A 밤 11시 신데렐라TV
하늘나라아내와여행떠난할아버지사연

최근 SNS에서는 한 할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화제를 모았
다.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
는 “‘좋아요’ 1만 번 넣으
면 제 아내랑 제주도 여행
을 보내준대요. 젊은이들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하루 만에 67만 번의 ‘좋아요’ 추천을 받아 온라인 스타로
떠올랐다. 29일 밤 11시 채널A ‘당신이 만드는 신데렐라T
V’는 이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사연을 공개한다.

할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좋아요’ 추천을 많이 받
으면 부부가 함께 떠날 수 있는 제주도 여행권을 주기로 약
속했다.하지만할아버지의아내는암으로 이미 6년전 세상
을 떠났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왜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고 했던 것일까. 과연 그는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
는것일까.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